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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당   소   식
원불교  종립학교  문화조성지덕겸수

도의실천

보은 헌공금 (원기 105년 1월  8일 이후)

원기 105년 1월  15일  둘째 주 제1018호

 강대영, 김봉곤, 김태훈, 남궁문, 류도곤, 박광수, 박맹수, 배종향, 배준섭, 변효만, 서명순,
신민철, 유지원, 이철희, 임규상, 전정환, 정승아, 한만부

♥소중한 헌공금 감사합니다.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당계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하셨던 분은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2.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써 주셔야 합니다.
3. 본인 소속교당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당 헌공금은 어느 교당에 내시든지 전산처리로 모두 합산됩니다.)
4. 교당 헌공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교당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850-5584 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공금 봉투 관련 안내입니다.
 헌공금 봉투는 교도님들의 소중한 각종 헌공금 외에도 법회 출석 확인을 위해 활용되오니, 

법회에 참석하신 재가, 출가 교도님들께서는 입구에 마련된 헌공봉투를 꼭 헌공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정전 ‘대종경 제4장 인도품’ 1장~30장 (p183~200)입니다. 

경전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준다 하였습니다. 경전공부 잘 합시다!
  

    

정산 종사 일찌기 대중으로 더불어 대종사께 선서하시기를 「우리는 다행히 

이 대도 회상을 만나서 성불 제중의 대업을 한 가지 목적하온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은 결심과 지극한 원으로써 다음 조항을 선서하나이다.

① 우리는 대종사의 정법 아래 오로지 신앙을 바쳤으니 어떠한 역경 난경을 

지낼지라도 영원히 이 마음을 퇴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② 우리는 삼학의 바른 길을 찾았으니 어떠한 유혹과 마장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이 공부를 쉬지 아니하겠나이다.

③ 우리는 사은의 근본 원리를 알았으니 어떠한 역경이나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이 감사 생활을 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④ 우리는 무아봉공의 대의를 배웠으니 어떠한 천신 만고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공도에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 정 산 종 사 법 어  기 연 편  1 2 장 -  

합계 : 920,000원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법   회   식   순

법   회   안   내

수 요 법 회 (수) 09:00 대 법 당

호운회 마지막주 (수) 11:00 3층 소법당

원맥회 (목) 12:00 대 학 선 방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원화회 3주(금) 16:30 3층 소법당

의•치•한의계열 (화,목,금) 17:40 한의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화) 18:00 동 아 리 방

인문대 (월) 18:00 사회대 선명상실

요가명상반 (월,수) 17:30 법전원 선방

법 심 향
(목) 12:00 3학년 법전원 선방

(금) 12: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약회 [약대] (화) 17:40 한의대 선명상실

심심풀이 [사범대]
(수) 13:00 공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공대]

원성회 [군사학부] (목) 18:00 학부대 선명상실

가락 [학군단] (금) 18:00 사회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사회대] (수) 18:0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30 외국인 교화센터

차명상반 (수) 14:20 경영대 선방

사회 정성태

 ◉ 표시는 일어서서

1. 우리는 법형제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생 겁래로 많은 회상을 열어 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창립 당초의 구인을 비롯하여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만한 혈심 인물이 앞으

로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리라.] 

-대종경 부촉품 10장-

2. 우리는 법동지입니다.

정산종사 일찌기 대중으로 더불어 대종사께 선서하시기를 [우리는 다행히 이 대도 회상

을 만나서 성불 제중의 대업을 한 가지 목적하온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

은 결심과 지극한 원으로써 다음 조항을 선서하나이다. 

① 우리는 대종사의 정법 아래 오로지 신앙을 바쳤으니 어떠한 역경 난경을 지낼지라도 

영원히 이 마음을 퇴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② 우리는 삼학의 바른 길을 찾았으니 어떠한 유혹과 마장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이 공

부를 쉬지 아니하겠나이다. 

③ 우리는 사은의 근본 원리를 알았으니 어떠한 역경이나 원망할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

지 이 감사 생활을 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④ 우리는 무아봉공의 대의를 배웠으니 어떠한 천신 만고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공도

에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2장-

3. 우리의 기도입니다.

대산종사, 기원문을 지으시니 「영겁 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 나날이 

때때로 신근의 뿌리가 더욱 내리고 두터워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심이 더욱 두루 커

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부심이 더욱 살아나도록, 나날이 때때로 자비심이 더욱 크게 

살아나도록, 영겁 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 다시 법신불과 대종사님

과 삼세 제불 제성 전에 대서원을 올리고 대정진을 하며, 대불공을 올려 대불과를 얻으

며, 대자유를 얻어 대합력하는 영세의 잊지 못할 동지가 되기를 일심으로 기원하는 바

입니다.」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37장-

우리는 법형제요, 법동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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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종 주  례   자

개          회 사  회   자

불  전   헌   배 ◉ 사회자 안내로 다  함   께

입          정 다  함   께

독          경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주  례   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 (성가 128장) 사  회   자

법  어   봉   독 대종경 부촉품 10장,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37장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전서 54쪽) 다  함   께

설          법 “우리는 법형제요, 법동지입니다.” 종산 이종화 교감

다  짐   심   고  다  함   께

성          가 185장 「우리는 한가족」 다  함   께

공          고 사  회   자  

폐          회 사  회   자  


